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7.(목) 11:00

 (지면) 2026. 9. 18.(금) 조간
배포 2026. 9. 17.(목) 06:00

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제주와 통영에 
바다숲 3.15 ㎢ 조성한다

 - 해수부, 한국남부발전·부산항만공사 등 8개 기업·기관과 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18일(금) 11시에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한국남부발전과, 14시에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7개사와 민·관 협력 바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BNK
금융그룹,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5개사, 제주특별자치도, 통영시 및 한국수산
자원공단이 참여한다.
    *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 신선대감만터미널(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두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참여기관들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26억 원을 
투입해 제주 서귀포시 화순리 해역과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도동 해역*에 총
3.1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 (한국남부발전) 제주 서귀포시 화순리 해역 1.6 ㎢ / (부산항만공사 등 7개사)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도동해역 1.55 ㎢
   ** 해조류 등의 포자가 바위에 붙기 쉽도록 바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닦기, 

해조류 이식, 해조류 포자 확산 시설 설치, 해조류를 먹는 성게 제거 등

  발전공기업뿐만 아니라 항만공사, 금융기관 및 항만 터미널 운영사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바다숲 조성에 함께 한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등 7개사와의 협약의 경우
여러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점에서 더욱 남다르다.
  참여기관들은 협약을 바탕으로 ▲해조류 서식 환경 개선 및 바다숲 조성, 
▲수산자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해조류 탄소흡수원 기반 확대, ▲건강한
바다 생태계 보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과 바다숲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에 협력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발전공기업부터 항만공사, 금융
기관과 항만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들이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기업의
참여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바다숲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살린 민·관 협력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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